
정유3사-산자부, 주유소 석유거래 허용 논란

정부가 2003년 초부터 주유소간 석유거래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유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

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간의 석유거래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2003년 상반기

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표표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지해온 상표표시제와 전면 배치되는 사안으로, 이미 주유소간

석유거래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질서 문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간 석유거래가 허용되면 SK 주유소업자가 인근에 위치한 LG정유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손쉽게

사올 수 있어 제품의 출처가 모호해지고 품질관리도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유통규제 완화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 유통시장

의 실상과 역행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사례가 될 수 있어 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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